
도요보를 상징하는 “신모멘” 가족 소재를 

빚어낸 숙련공들 

 

도요보가 1994년에 개발하기 시작하여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신모멘(新木綿 : 새무명)”은 도요보의 전통과 권위를 지켜오고 있는 

현장의 숙련공들이 손으로 정성껏 빚어낸 기술의 결집체(結集體)라고 할 수 

있다. 

“신모멘”은 최초에 “우리의 고객들은 도요보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한 때는 세번수 면사가 도요보를 상징하는 

상품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신사용 드레스·셔츠가 도요보의 상징이 되었다. 

1992년에는 “쏘시오”가 신복합소재 시대를 만들었고 1998년에는 “텔비나”가 

부인복 분야의 기반을 쌓아올림으로써 도요보의 상징을 만들어 냈다. 

이렇게 이어져 오던 중 “모든 사람의 사랑을 꼭 받을 수 있는 면 소재를 

만들어 내고자, 숙련공의 정교한 솜씨로 목화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표정이

나 면만의 특징을 살려보자”는 뜻으로 “신모멘”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정교한 솜씨”란 원면의 선택에서부터 방적, 연사, 제직, 편성, 정련, 

표백, 염색, 가공의 모든 공정에서 핵심기술을 아낌없이 쏟아서 개발하였으

며, 대량생산이 목적은 아니었다. 이와 같은 정성으로 “신모멘 뷰제스”, “신모

멘 스키이트”, “신모멘 에코노아”와 같은 “신모멘”가족(family)을 이루는 소재

들이 하나 하나 개발되었다. 이들 가족의 최고 상품으로서 “신모멘 하이안

스”가 탄생하였다. 

“신모멘 하이안스”의 발상은 “모(毛)가 아닌 면으로 신사양복지를 만들어, 

덮개가 있는 마차인 밴(van)이 달리던 미국의 개척시대에도 면 신사복이 있



었는데, 잘 구겨지고 드레이프(drape)성이 좋지 않았으므로, 이런 문제들을 해

결할 수는 없을 까” 하는데서 “하이안스”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원면의 선택, 회사 내 뿐만 아니라 회사 밖의 기술협력도 받은 연사공정, 

이중직(二重織)기술뿐만 아니라 특화(特化) 가공기술까지도 망라하였다. “잘 

구겨진다”는 것은 천이 너무 뻣뻣하며, 밀도가 많아서 꽉 짜여 실에 여유가 

없고 신축성이 없기 때문이므로, 이 결점은 꼬임과 이중 조직으로 실과 실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 해결하였고, 또한 내추럴·스트레치(natural stretch)성도 

생겼다. 실에는 꼬임을 많이 줘 매우 곱슬거리게 한 다음, 가공에서 적당한 

수준으로 꼬임을 풀어 고정시켰다. 

신합섬이 온 섬유업계의 관심을 끌던 시절에, 면분야에서는 형상기억(形狀

記憶)의 VP가공 정도가 고작이었으며 이것 이상가는 대형 상품은 찾아볼 수

가 없었는데, 각 생산공장의 최고의 기술을 빠짐없이 모아서 만들어 낸 면 

소재가 부인용 수트(suit : 상하정장 양복) 소재인 “신모멘 하이안스”이다. 그

런데 손수 만든 소재이므로 코스트는 어쩔 수 없이 비싸지며, 이 소재의 값

은 1m에 2,000엔으로, 양모의 세계 시세와 같은 수준이다. 

 

 

◎ “신모멘” 국내시장만 파고들어 

면제품으로서는 아주 비싼 가격인데도 시장에서는 별 탈없이 팔렸다. 그 

비결은 얼마 전에 원가보다도 품질을 앞세워 개발한 “지이나”가 시중시세보

다는 좀 비싸게 팔렸는데, 그 뒤를 이어 “쏘시오”가 “지이나”보다도 약간 더 

비쌌고, “쏘시오”보다도 비싼 “텔비나”가 따라 붙었는데 그 뒤에 “신모멘 하

이안스”가 시장에 등장하는 전략(戰略)으로 점차 값을 올려 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쏘시오”도 “텔비나”도 비쌌으므로 최고 품질의 “하이안스”가 1m에 2,000

엔이라는 가격을 내놓았어도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느낌이 안 들었던 것 같

다. “신모멘 하이안스”는 당초에는 귀부인 어패럴을 중심으로 판매하였는데, 

지금은 SPA(製造小賣業)로도 판로를 넓혀 나가고 있다. 

“신모멘 하이안스”는 면 100%로 드레이프성이 좋고, 내추럴·스트레치성

이 있으며, 천의 두께가 중(中)간 정도인 소재이다. “신모멘” 가족으로 얇은 

천이나 강연소재도 시장의 요구가 있어 면 100% 80수 단사의 강연사로 제직

한 얇은 직물 “신모멘 이노센트” 등이 개발되었다. 

“신모멘 이노센트” 소재는 4년 전에 개발하였는데, 자유분방하게 사는 집

시(gypsy)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폭발적으로 팔렸으며, 평직으로 한 로트(lot)

만을 생산하여, 귀부인용은 안료(顔料)로 프린트 한 다음 물로 빨기도 하고, 

조그마한 꽃들을 많이 프린트하는 등의 가공으로 배리에이션(variation)을 나

타낸 것이 특징이다. 방적, 제직 모두 직영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였으며, 강연

(强撚)은 약간 해연(解撚)공정을 거치게 하여 실에 벌키(bulky)성을 준 것이 

특징이다. 

또한 면 100%의 정방교연(精紡交撚)기술로 뽑은 초강연 소재 “신모멘 AR”

은 원래 수출용으로 개발하였는데 지난 4월부터 멘즈(men's)나 레이디스

(ladies )의 코오트(coat) 등의 아우터(outer) 용도로 천의 표면에 복숭아 같이 

섬세한 짧은 털이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피치(peach) 같으면서도 보다 쫀쫀

한(compact) 느낌이 강한 소재이다. 

“신모멘 이노센트”는 1m에 700∼1,000엔, “신모멘 AR”은 1,400∼1,600엔으

로서 “이들의 원사는 모두 도요보의 직영 세번수 공장에서 뽑아, 깨끗하고 

미끈하지 않으면 신모멘이 될 수 없다”고 할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고급 

실만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 내 섬유시장에서 최고수준을 지키고 있으면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므로 모든 분야에서 각기 최고 수준을 유지하여야만 한다. 

실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생산공정의 담임, 반장, 조장들의 숙련된 기술을 

망라하여 생산하며, 재고를 극도로 줄이도록 머리를 쓰면서 수량보다는 질 

위주로 하여 메이커 발신형(maker 發信型)으로 개발을 계속하고 판매하면 상

당한 시장을 확보할 수도 있다. 바야흐로 도요보가 자랑하는 면에 관한 기술

은 “신모멘” 가족을 이루고 있는 상품 속에 집약되어 있는데 이들 기술이 다

음 세대의 개발자에게 넘겨지려고 하고 있다. 


